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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중의 투쟁만이

   학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

학여행 에  고등학생 250  포함,  304

 산 채  장시킨 4ㆍ16 월  참사   만 

4개월. 참사  진상  직도 맹골 도   다 에 

몰  채  다. 당(難當)하게 거짓말  삼   

근   극우언  극  비  에, 니 주  언

  여러 태  비  에 필사  진상규  

거 해  것   그 진상  규 고 지 못한 주  

원 다. 것  주지  사실 다.

그런  근 여 도에  어진 여  간  ‘ 월  특별

 타결’ 동 , 근  만  니라, 실  당  새

민주연합(새민 ) 역시 그 진상  지는 것  라

지 고 다는 사실  여실  보여 주었다. 그러  근

   하는 새누리당과 새민  누 가? 

  사 ,  라 지 계   하는 

들  집단 다. 그런  그들  공동하여 참사  진상규

 지하고 고 는 것 다.

근  ㆍ새누리당  당사 들 니  그 다 

고, 학살  당사 도 닌 들 새민  도 체  그 진

상 폐에 동 하고 는 것 ? 그 동 는 엇  미

하는가?

하 , 그 진상  공개 여 에 여  공동  해

계가, 어   라  사  지 계  체  운  달

  라고 에는 달리 하  어 다. 특  새

민  경우, 그 ‘타결’에 한 하고 격 한  비

ㆍ비 에  볼  듯 , 그 합에는  엄청  

 담ㆍ 실  고 다. 그런 도 들  그러한 

 담ㆍ 실  감 하 지 진상 폐에 동 하고 

는 닭  달리 할  겠는가? 새민  경우, 

그간  여  상 과 에  학살  진상  략 귀띔 

고는, “ 거 말  폭 어 는 큰  겠 , 말 큰  

겠 ” 하고 단했   니겠는가?

다시 생각해 보 . 근  과 극우언  사실상 

“  통사고  뿐 , 다만  ‘ 능’ 에 

량   생  뒤 랐  뿐” 라는 식  강변하고 

다. 그러  단편 지만 드러  사실들  304  장

는 참사는, 능하여 하지 못했   니라, 

하지  고, 가 민간 어 과 민간 잠 사

들  지  지했    웅변하고 

다.

실  “‘ 능’ 에 량   생  뒤 랐  뿐”

라 ,  극우언   , 니  

당 지  그토  당하게 거짓말  하고, 그

토  필사  진상규  거 해  할 가 과연 

겠는가?

신  가진 사람 라  누 도 “그 다”고 답할  

없  것 다. 그런 도 들  지 계  ㆍ

 들 체가  필사  진상규  거

하고 다.  월  참사는  라,  사  근

본  모 , 근본  격과 하여 생한 사건ㆍ학살

, 그리하여 그 진상  지   사  격, 지  

체  체가 게  것   니겠는가?

에, 직도 그 진상  폐 어 는 천 함 몰 사

건처럼 월  몰 역시 ‘한미 합동 사연습’ 간 에 

생했다는 사실 , 그리고 “천 함 몰  원  규

었 라도 월  참사가 생했겠는가” 하는 미  신상

철  언도 주목해  할 것 다.

단 , 간   들 지 계  들, 그 

지  들에 해 는 학살  진상  결  질  

없다는 것, 그리하여 직 동 ㆍ민  단 한 쟁만

 그 진상    다는 것  말하고 다.

“누 든지 신  여하는 사건에 심    없

다”는 언(法諺)  다. 그런  들  특별 상  진상

규 원 에 사 과  주지 겠다는 것  죄

 신  사  고 심  겠다는 다!



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, 책임자 처벌은

                 국회 밖 투쟁으로 이루어진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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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하단에  어짐  가 보원  CCTV, 장실, 

, 비 , 냉장고, 탈  향 살  직원 가에 

지 갖 사항  시시  지 하고 었다.  

직 고  원 간 는 ≪ 울≫과  통 에  

월 는 원  리 상 었  것  하다고 주장

해  다. ‘보 비 사’가 었 , 월  

개 에 개 하 다. 그런 가 보원  월  실

주가 니라  누가 월  실 주란 말 가.

엇  워  가 보원  사실  폐하  

 삼는가. 지 지 우리가 고 는 것  거 한 

월  학살극  극  에 과하다. 그래  가 보

원과 월  학살  계에 해 낱낱  헤쳐 가  

한다. 들  지 고 하  하는 곳,  그곳

에 학살  진실  다.

≪ 보≫는 근 사 에  만하게 게 말한다.

피해 당사 가 사  하거  처 에 참여하는 

것  사(刑事)  체계  본에 다.

그러  월  가해(살  죄) 당사   당  

새누리당과 그 들  월  사  하거  처 에 참

여하는 것  욱 가당키라도 한 것 가? 것  도  

매  든 격 , 살 가  신  사하고 처 에 

참여하겠다는 것 니 가? 것  사  체계  본

라  그것  동째 어 빠진 처럼, 본색원(拔本塞

源) 어  하는 상  닌가?

우리는 지  월  참사 진상규 과 책  처  

한 특별    싸우고 다. 그러  우리가 진

상규  고 다고 해  월  참사에  런 진

상도 드러 지 다는 것  니다.

미 몰 후에 가 하지 고 심지어  

가 막  살 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. 원  

월  실 주라는 사실도 ‘지  사항’ 라는  

미 다 들통 났다. 가 신들  책  돌리  해 

월  몰 책  ‘탐  본가’  병언  돌리  

했다는 사실도 다 드러났다. 그러   원  미 

하에 드러  사실도 시하고 개고 다.

진상규명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

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일지라도 투쟁의 힘으로 강제하는

권위와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

우리가 5만  모  , 그리고 민 책 가 한사

 거 한 ‘ 근  퇴진’ 목 리가 집   내 에  

   , 근 는 비  거짓 지언  

리 여 사과  하고  연 하고 억지 라도 눈  

리는 시늉  해  했다.

그러  집  가 5천, 3천, 2천  떨어  , 

근  는 다시 뻔뻔하고 만하게 가리  쳐들  시

했다. 보 거 직 에 가 들  헌신  단식 쟁과 특

별    심  3만여  집  가 늘어

났다. 는 쟁  다 사그라들었다고 도  한  내

다가, 쟁  다시 타  간담  늘해  것 다.

그러  8월  가 간에 쟁 동  다시 고 

보 거에  새누리당  승리하 , 들  다시 가리  

뻣뻣하게 쳐들고 큰 리  고 다. 월  생 가 들

에 한 짐승과 같  망언도 다시  고 다. 학살 

책 들  도리어 큰 리  월  특별  

 시하고 개고 다. 심지어 경찰들  가 들  

미행하고 통 하는 것도 모 라 폭 지 행사하는 도한 

질  행하고 다.

러한   엇  말해 주는가? 결   

에  쟁   하다는 것 다. 원내에  특별

 다는 ‘ 실 ’ 에 러워도, 미워도 다시 

한  새민 에게 는 것  어 는  다. 새민

 ‘특검 천 ’ 재 상 라는  특별  폐 하

는 것  재  시도하고 다. 새민   다시 

쟁  리고 란  몰 고 다.

월  특별  하게 다  그것  진상규

과 책  처  한 단  다. 그러  월  학

살 진상규 과 책  처  여  상, 타 과 재가 

니라   쟁  루어진다.

심지어  내   라는  차가 없 라

도, 우리  쟁  5만 , 십만 ,  가 만  

늘어   고립시키고 어내리는 항쟁  어질 , 

학살 죄 들  민  에  단죄할  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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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병언SHOW를 끝장내자!!
8월 12  천지검 특별 사  병언  모그룹 

장  사에 해 ‘공  없 ’  사건  결한다고 

했다. 지  4월 20  병언  월  학살  핵

심  지목하고 근  과 검찰,  라 보 언

들  병언  장만 잡  모든 게 해결 다고 몰

가  그것  하  해 114  동  했지만 결

 만 남  채 사가  린 것 다.

114  동  들   것  단 한 가지 다. 그것  

천에  견  병언  사체 는 , 그것마 도 말 

병언  사체 지 민들  납득 못 시키고 다. 사 

결  후 보 언 들   용 사미  사가 났

 비 하  사 실  원  하고 고, 근  

 실 사(?)  책  통감하  사  한 

한  경찰 장  후  강신  울지 경찰청장  

내 했다. 병언  향한 들   눈 겨울 도다.

그 다! 거짓말  해 만 하고 그 거짓말  할 거짓 

거   만들어  하니 얼마  들었겠는가. 병

언  월  학살  핵심  닌  핵심 거  만들어 

해  했 니,  사는 태생   사  

에 없었다. 그런  들  질  월  학살  장에 

었  생 들  언과 계  지고 는 몰 당시

   주는 료들보다  ‘리얼(?)’하지는 못했

 것 다. 그러니 ‘공  없 ’  사건  결한다고 

할 에 없는 것 니겠는가.

그 다고 들  병언  포 할 ? 천만  말 ! 들

 어떻게 해 든 월  학살  책  병언에게 가

하  해 단과  가리지  것 다. 미  다

 새 운(?) 사  해 비하고 다. 강신  경찰

장 내  그 시 다. 1  병언SHOW는 났지만 

곧 2  병언SHOW가 시  것 다.

우리가 할  단 하 다. 병언SHOW  장내고 

월  학살  핵심 근   퇴진시키는 것 다. 우

리들  단 한 쟁만  그것  할  다. 들  목

 걸고 쟁하고 다. 들  만행   장내  하

지 겠는가.

병언SHOW  근   월  학살  가 지지 

는다! 월  학살 주  근  몰 내 !! 

 감추려 할수록 학살의 진실은 드러난다

    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은 조작질을 멈춰라
・ 근   하에  가 보원  욱  비

한 공룡과 같  크  장했다. 거 한 과  

갖  원  트  등 SNS 상  시시 한  감

시하 고 개개  사생  비 한 갖 보들  집하

여 신들  맛에 맞게 용하 다. 동 들  쟁  

비 한 각  시  에 사사건건 개 해   

 해 지에  철주  하 다. 2012  통

 거에 는 직  여  하  거  

행하여 ‘ 가 원’ 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.

그런  그런 원  독 월  사건만  언  통

해 사건  지하 다고 뺌  하고 다. 그러  원 

리  진 플  통해 거짓  드러났다. 

원  5월 20  에  열린 월  질 에  

원   사고 보고   월  원  직

 원에 사고  보고했  스스  했다. 원

 훗날 말 꾸  하 지만 그가 에 고 한 진실

 감 어질  없다. ≪ 민 보≫도 4월 26  지 에

 청해진해운 계 가 가 보원 천지 해 항만청에 

월  상  보고한 것  다고 보도하 다. (

라  에 는 가 보원  삭 었다. 에 한 것

라고 강하게 심할  다.) 청해진해운  원에 

사건  보고한 시  4월 16   9시 10 경  

다. 그러  가 보원  사건 지 시 에 해 도 

락가락 말  꾼다. 9시 44 에 언  보도  통해  

사건  지하 다고 했다가 9시 28  해경과 통 한 

취  지  9시 19  시간  변경하 다. 그리고 

7월 10   여객  사고  하게 월  참사가 

원에 보고 었다는 것  언  통해 드러났다.

들  감 고 는 진실  지  드러 고 다. 

‘ 월  원 지 사항’ 건  가  공개하  

병언에게 모든 책  우  시도가 하 다. 

2013  2월 27 에   건에    2  어짐  



 길은 오직 하나, 진실규명! 오늘도 거리로 나서자!
어쩌면 나의 제자였을 수도, 나였을 수도 있는 그들을 위해!

남아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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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 4월 16 . 다시 그날  억해 본다.  업

 마 고 처  월  식  들었다. 학여행 가  학

생들  탄 가 사고가 났고 원 었다고 송에  

다. 모 가 진심  도하고 철 했  가슴  쓸어

내리  뻐했지만,  시간  채  어 그것  보

 리는 보가 다시 날 들었다. 우리는 당함  

 못했다. 언  통 월 에 한 보도  도 었

고, 모 가 슬 하  도하는 날들  계 었지만, 그  

동시에   떠 는 들   상 도만 할 

 없는 상  만들고 었다.

언  보도  어떤 공식   에도 진실  

없었다. 진실   생  가 , 시민들  찾고 

다. 장  “가만  라”는 송  시하고 탈 한 

사람들에 해, 참다못해 사비  어  빌  월 가 

몰하고 는 장  달 간 가 들에 해,  

뒤  맞는 말과 행동에 진 리가  진실 찾 에  

시민들에 해 진 진실  도 했다. 그것  항

해  원들  한 그 누 도 처  그 에  

살    없게 해  었  하는 것 었다.

시민들   도  어   고 사들

도 에 동참하 다. 여  는 장 사들  청

 게시 에 참사  책  근   퇴진 쟁  

언하 다. 한 도  차 에 걸쳐 각각 만여 

 는 사 언과 퇴 쟁  개하 다. 그것  어

   도,  동료  도 었  생

들  한 한  행동 었지만 징계  각 하고  

할  는 행동 도 했다.

는 근   퇴진 언과 퇴 쟁에 참여한 

사들  처 하는 에 월  몰 장에  볼  

없었  민첩함  보여 주었다. 각 청  통해 는 직

 퇴 쟁과 언에 참가한 사들  찾  고, 해당 

사들  검찰에 고 했다. 검찰     색 

 개  행 계   등  통해 착실  사하고 다.

그들에게 고 싶다. 지  누  사하고 는가? 검

찰  사들  가공 원  66  집단행동 지  

했다고 한다. 여러  모여  청  게시 에   

다고, 합  퇴  했지만 집 에 참여했다는 

  책  겠다고 한다.

는 다시 고 싶다. 그 다  충  살릴  었

 304여  한 목  하지 고 다에 그  

장시킨 책  누 에게 어  하는가? 지  당장 시

하게 사해  할 상  누 가? 월  주  

원  짐  하는 료 지 다.  마당에  

진실  가 쳐  사  심에 라 행동한 사들

 사하  월  진실  지는가?

특별 에 사 과  지 는 들 , 그

것  내어 주는 간 심  날   신들에게 향

하게  것  고 다. 그래  그들  어는 필사

다. 하지만 우리  공격도 필사 다. 죽  사하고 

30  게 단식  하고 계신 민  님  비 한 

가 들과 함께 싸우  해 많  사람들   

모여들고 다. 언  역사  게   들

 거리 쟁에  시 었다는 것  우리는 고 다. 

한 그들에게 주어진 도 에 그들 것  니  

우리  쟁  다시 거 어들   다는 것도 고 

다. 그들도 그것  에 항상 집     경

찰  동원하여 강경 하는 것 다.

그럼에도 하고, 니  그럴    상 

참   없다는  가  커  가고 다.  

  내어 거리  모 ! 월  참사  진실  규

하고 참사  책 들  드시 내어 처 하 !  

만  억울하게 죽어간 304  생 들   진  

달래 주고, 가 들  생 들  마  보내 주고 

신들  남  삶  찾   게 해 주는 다.


